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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시는 식물 섬유와 깨끗한 물에 섬유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점성이 높은 물질을 섞

어 만듭니다. 이 섬유는 닥나무, 삼지닥나무(팥꽃나무과의 나무), 안피(산닥나무속의 관

목)에서 가공되며, 물에 젖으면 분자 차원에서 결합하여 튼튼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 

종이가 만들어집니다.  

 

혼미노시에는 이바라키현 다이고마치에서 채취한 닥나무의 인피 섬유를 가공한 백피

(브랜드명: 다이고 나스코조)를 사용합니다. 다이고 나스코조는 섬유가 길고 광택이 있

기 때문에 다른 식물 섬유보다 투광성이 뛰어나서 장지문이나 등롱, 미술품의 보호에 

적합한, 가볍고 매끄러우며 또한 튼튼한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

 

닥나무 가지는 매년 겨울에 나무껍질이 딱딱해져 쉽게 부서지기 전에 수확합니다. 

닥나무 다발을 약 90 분 쪄서 나무껍질을 더욱 부드럽게 합니다. 그리고 식어서 껍질

이 딱딱해지기 전에 겉껍질을 손으로 재빨리 벗겨냅니다. 100kg 의 닥나무 가지는 종

이 약 4kg 의 원료가 됩니다. 폐기된 줄기는 땔감으로 쓸 수 있습니다. 

 

백피는 이타도리가와 강의 얕은 여울에 펼쳐서 흐르는 물로 씻고 며칠 동안 햇빛으

로 표백합니다.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작업을 나가라가와 강에서는 하지 않고, 천연 용

수(湧水)나 강물을 담은 옥외의 커다란 수조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백피를 소다회

와 함께 몇 시간 끓여 부드럽게 만든 뒤, 꼼꼼히 선별하여 불순물을 제거합니다.  

 

와시 제작에 또 하나 주요한 재료가 닥풀(황촉규)의 뿌리에서 추출한 점착 물질인 

네베시입니다. 풀어진 섬유를 물에 섞은 액체에 네베시를 넣으면 섬유가 액체 속에서 

덩어리지지 않고 균일하게 퍼지게 됩니다. 절구에 닥풀의 뿌리를 넣고 둥근 망치로 찧

은 다음에, 며칠 동안 물에 담가두면 뿌리에서 점액이 배어 나옵니다. 이것이 네베시입

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혼합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, 물에 부어 종이를 만듭니다. 


